제5차 총회 
· 개요 
	기간
	2004-09-07 ~ 2004-09-08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주관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참가
	6개국 27개 자치단체

	
	중화인민공화국
	헤이룽장성, 산둥성, 허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일본국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나선특급시

	
	몽골국
	투브아이막, 셀렌그아이막

	
	러시아 연방
	사하(야쿠티야)공화국, 하바롭스크변경주, 아무르주



· 내용
			
	▷ 연합의 상설사무국 경상북도에 설치 결정
	

	

	
	▷새로운 분과위원회로 변경무역분과위원회 설치
▷동북아연합 휘장 도안 제의
	

	

	▷2006년 차기 총회개최지를 부산광역시로 결정
▷제4차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 하얼빈 선언
2004년9월7일～8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이하 ‘연합’이라 함) 제5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몽고, 러시아연방 등의 27개 회원 자치단체의 112명 대표가 본 총회에 참가하였다. 
 
본 회의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상호공존 호혜평등’의 정신에 근거하여 연합과 동북아지역의 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고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 총회에서 본 연합의 의장 및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몽고, 러시아 연방 등 각 회원 자치단체대표가 발표하였다. 총회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내의 지역간 협력의 성공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특징을 잘 활용하고 지역 내의 각 회원 자치단체간의 발전 불균형과 문화 배경 차이 등의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중의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총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 연합은 분과위원회의 사업을 매우 중시하며 장차 분과위원회 사업의 수준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3. 총회는 일본 토야마현과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제출한 연합 휘장 제정에 관한 제안과 차기 의장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차기 총회 의제를 확정지었다.  
 
4. 총회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주가 제출한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의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의 범위는 기존 관련 분과위원회의 직능과 중복될 수 없으며 또한 동북아지역 회원 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존하는 경제무역 분과위원회와 반드시 협조하여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5. 총회는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연합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연합 상설사무국을 경상북도에 설치할 것과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총회를 거쳐 연임하는 등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6. 총회는 연합 헌장 규정에 근거하여 각 국(각 회원 자치단체)의 필요에 근거하여 연락 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거듭 언급하였다. 
 
7. 총회는 연합사무국은 헌장수정에 관한 설명과 심의를 거쳐 헌장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헌장의 수정안은 현행 헌장에 근거하여 역대 총회의 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동북아지역과 전 세계 경제발전협력의 새로운 추세를 착안하고 각 회원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기초 위에 작성된 연합의 강령 문서이다. 헌장 수정안은 상설사무국 설치, 임기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상설사무국의 성립은 연합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상설사무국은 연합을 한층 더 성숙하고 정식적인 국제 협력조직으로서 한발짝 더 매진한 것에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8. 동북아지역 각 회원자치단체간의 호혜평등에 근거한 경제무역협력을 한층 확대, 강화하고 동북아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는 각 회원 자치단체들이 비교적 구체적인 구상과 의견을 제출하였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안건이 동북아지역의 경제무역협력발전을 촉진하고 각 회원 자치단체는 동북아지역내 각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국제박람회와 경제무역투자상담회를 적극 지지,협조하기로 하였다.  
 
9. 연합은 각 회원 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의견에 근거하여 각 회원 자치단체가 변경무역, 자원개발, 정보교류 환경보호,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0. 본 총회에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가 차기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다. 본 선언문은 연합의 발전과 협력에 관해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문서로서 2004년 9월 8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 개최된 연합 제5차 총회에서 중국어, 조선 (한국) 어, 일본어, 몽고어, 러시아어의 5종의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각각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